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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달음의 소리 몸짓 큰 마당 편다

스님들이 춤과 노래를 한다. 그 춤은 깊고 차분한 구음과 불가

특유의 기악 연주가 합해지면서 숭고한 화엄 세계를 표출한다.

바로 범패다. 서울과 지방에 산재해 있는 그 범패를 한 자리에서

볼수있는기회가마련된다. 7월17일부터21일까지저녁7시30

분‘민족문화의 원류를 찾아서’란 주제로 국립극장내 하늘극장

에서공연되는‘범패페스티벌’이바로그것이다. 참가팀은서울

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, 전주 영산작법보존회, 마산 불모산영산

재 보존회, 서울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, 인천시 무형문화재

제10호보존회등5개단체로총5회에걸쳐공연이펼쳐진다. 

범패란 부처님께 올리는 음악공양으로 영산재같은 큰 불교의

식이 있을 때 스님들이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진행하는 깨달음

의 소리와 몸짓이다. 범패는 한국불교가 전래된 경로에 따라 중

국과 티베트 등지의 불교음악에 영향을 받았으나, 천년의 세월

이흐르는동안우리만의독특한불교문화로자리잡았다. 

그러나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

범패도 서서히 자취를 감춰, 이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

지정받은 10여명의 스님만이 범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

정이다. 그 대가들의 진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무대가 바로

이번범패페스티벌이다.  

이번 공연을 국립극장과 공동으로 기획한 모아엔터테인먼트

성영제씨는“범패는정가, 판소리와더불어우리나라3대성악으

로 꼽히는 귀중한 음악문화 유산”이라며“우리 전통문화의 뿌리

를 찾고 대중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는 큰 의미가 있을 것”

이라고설명한다.(02)2280-4115  김주일기자 jikim@buddhapia.com

범패 페스티벌

7월 17~21일, 국립극장
불교어산작법학교는 조계종에서

어산범패와 작법을 교수하는 유일한

종립 특수교육기관으로 1997년 5월

설립되었다. 

이날 공연에서는 학교장인 인묵 스

님과 성마 스님(중앙승가대 교수), 법

안 스님(영산재 이수자) 등 30여명의

범패승들이 출연해 리듬과 화성이 없

는 단성가락으로 주로 절에서 재를

올릴 때 부르는 불교의 성악인 훗소

리와 짓소리 그리고 착복무, 바라무,

법고무의 세 종류로 나뉘는 불교무용

을압축하여보여준다.

■ 조계종불교어산작법학교

‘범패와작법’(7월20일)

능화 스님(인천 구양사 주지)을 비

롯해 방추∙정암∙법안 스님, 최경

희, 박종혁, 최귀진 등 인천 지역 전

통 무용인들이 대거 출연해 애국선

열들의 명복을 범패와 작법을 통해

빌어주는 내용인‘현충재’를 선보

인다. 

특히 어려운 한문가사를 쉽게 번역

해 범패를 부르고 인천지역만의 특색

인 바라춤과 나비춤을 대중적으로 작

법한안무를선사한다. 

■ 인천시무형문화재제10호

보존회‘현충재’(7월21일)

완주 봉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

지는 전주 영산작법은 전주 출신인

일응 이재호 스님이 26세때 봉서사

강보담 스님의 문하에서 깊이 연수

를 거듭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

었다. 

이번 공연에는 전라도에 전승되는

범패와 작법을 석정 스님(전북무형문

화재 18호 작법기능 보유자)을 비롯

해 이수자인 혜안∙혜정∙현덕∙법

정 스님 등이 시련 신중작법 괘불이

운운수상단을펼친다

■ 전주영산작법보존회

‘영산작법’(7월18일)

서울 상도동 홍원사 주지 동주스님

이어장(魚丈)이되어정오∙법우∙도

안 스님 등과 함께 홍고춤 신중창불

괘불이운 등을 하면서 짓소리로 인성

(引聲)이나 거령산을 부르고, 홋소리

로는 다게 복청게 등을 부른다. 물론

바라춤, 법고춤, 나비춤도 작법무로

추는데이는비구니스님들이맡는다. 

이번 공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

이수자 4명과 현재 영산재를 사사받

고 있는 6명 등 10명의 스님이 출연

한다.

■ 조계종전통의식연구원

‘영산재’(7월17일)

통영과 고성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된 쌍계사, 화엄

사 중심소리를 우담 스님과 해담 스님이 경남 일원

에서 주석하면서 계승 발전시킨 것이 불모산 영산재

이다.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제 22호로

지정돼 있기도 하다. 이번 공연에서는 마산 백운사

주지 석봉 스님(예능보유자)이 경암∙해공∙원공 스

님 등 10여명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. 괘불이운과 대

례왕공, 상축, 화청, 장엄 염불 등 서울의 영산재와

다르며 특히 괭가리를 대나무로 된 나무틀에 매달아

들고치는것이특징하다.

■ 마산불모산영산재보존회

‘불모산영산재’(7월19일)

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등 5개 단체 공연

전통문화 뿌리 찾기 대중화 좋은 계기될 듯

부처님께 올리는 음악공양인 범패는 불교의식때 펼쳐지는 깨달음의 소리와 몸짓이다.


